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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만여 명이 찾아와 즐겼다!

코로나19를 넘어, 활력을 되찾은 인천문화예술회관

- 인천문화예술회관 2022년 공연사업 톺아보기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2년 한 해 동안 인천문화예술회관(문진 

관장)에 13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가며, 공연예술 향유에 대한 목마름을 

해소했다고 밝혔다.

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난 2년 여 동안 확산세에 

따라 최소 30% ~ 최대 70%까지 객석을 오픈하며 공연을 진행해 왔으며 

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해 오프라인 공연이 불가할 때에는 온라인 중계 

공연 ‘문화백신’을 무료로 펼치며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.

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5월부터는 객석 간 거리두기가 해제 돼 대면공연이 

활기를 되찾았다.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잃어버린 힘을 되

찾는 긍정적인 시간이 이어졌다. 

오프라인 관람자 수가 3만여 명에 그친 작년과 비교해 약 4배 정도 



- 2 -

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즐겼다.

억눌려 있던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키는 우수한 브랜드 공연들 선보여

‘커피콘서트’, ‘클래식 시리즈’, ‘황.금.토.끼’ 등 문화예술회관이 

자랑하는 브랜드 공연의 경우, 올 해 총 76회의 공연을 진행했다. 

인천문화예술회관은 그간 억눌려 있던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

위해 뮤지컬 <레베카>, <정태춘&박은옥 콘서트>, <용재 오닐 송년콘서트> 등 

우수한 콘텐츠의 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. 

더불어 임시선별진료소가 세워졌던 야외광장은 3년만에 <스테이지 온 

스크린>을 개최하며 문화명소의 타이틀을 되찾았다. 모든 체험을 집안

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야 했던 어린이들 또한 부모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

찾아 <핑크퐁 클래식 나라>, <우산도둑> 등을 즐겼다.

특히 인천의 4개 문화예술기관과 지역예술단체 극단 십년후가 공동으로 

제작해 선보인 뮤직드라마 <올 더 웨이>는 코로나19로 한층 힘든 시간을 

겪은 인천 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발자취로 남았다.

자유로운 창작환경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무대 제공한 시립예술단

인천시립예술단은 더욱 활기찬 한 해를 보냈다. 코로나19가 확산으로 

창작활동까지 제약받았던 지난해와 달리, 보다 적극적으로 작품활동이 

가능해졌기 때문이다. 각 단체의 정체성과 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

레퍼토리의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포함해 총 142회의 공연을 펼치며 

6만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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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만에 재개된 <인천합창대축제>에서는 1천여 명의 합창인들과 함께 

무대에 올라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. 인천시립무용단은 

<춤추는 도시 인천>의 야외특별공연으로 2천 여명의 시민들을 현장에서 

만나며, 늘 곁에 있는 인천시립예술단을 각인시켰다.

또한 3월부터 12월까지 도서지역 및 협연기관, 복지시설 등으로 다가가는 

‘찾아가는 공연’을 진행해 총 56개 기관에서 1만 5천여 명을 만나며 

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.

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도시를 위해 인천 곳곳에서 활약하는 2023년

내년에는 인천의 곳곳에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들을 만날 수 있다. 

상반기(1 ~ 6월)에는 예술회관 내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7월부터는 리모델링 

착공에 맞춰 브랜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인천 관내의 공연장 

또는 각 군‧구의 현장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 

지역과 계층, 세대를 아우른 창조적인 무대로 시민과 소통하며 ‘문화가 

일상인 도시’를 만들기 위한 견인차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.

<붙임> 관련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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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문화예술회관

인천문화예술회관 브랜드 공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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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문화예술회관 브랜드 공연

인천시립예술단 기획공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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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립예술단 아파트로 찾아가는 공연


